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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세속 직업에 종사하다가 경력을 전환하여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

생의 경력전환 과정과 이들의 신학대학원 학습경험을 통한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
을 내러티브적 관점에서 탐구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 사회경력 10년 이상,

40대 이상이었던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면담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경력전환 동기와 과정은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고통에 직면한 외적동기와 이를 계기로
촉발된 자기성찰을 통해 다시 맞닥뜨린 과거 목회서원을 실현코자 하는 내적 동기가 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의 내용은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의 전환, 교회관의 전환,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의 전환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
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

전과정은 예비적 준비단계, 각성단계, 전환단계, 심화단계, 그리고 통합단계 등 5단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에는 리더 개인
의 서번트적 특성과 더불어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 Greenleaf가 주창한 서번

트 리더십 개념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둘째, 신학대학원생들의 소명의식 발달과정을 효과

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학습적 요소와 사역 경험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경력
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지속적인 자기정체성 변화와 소명의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판적 자

기성찰과 이성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학습기회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 전환학습, 서번트 리더십, 소명의식, 내러티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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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신학교육계에서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이어서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전통적인 신학대학원생(traditional seminarian)’ 유형 외에도 일반대학 졸업 후 한 동안 세속

직업에 종사하다가 제2의 경력으로 목회자나 전문인 선교사, 또는 은퇴 시니어 선교사가 되

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second-career seminarian)’이 증가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권용근, 2013). 특히 선교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전문인 선교사’나 ‘비즈니스 선교사’ 파송전략이 부

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에 대

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허일룡, 2000). 하지만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전통적인

젊은 신학대학원생들에 비해 다양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보

수적 신앙관, 세속적 리더십 스타일 등의 단점도 제기되고 있다(황병배, 2013; Lincoln, 2009).

이에 선교전문가들은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국내외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

수조건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예수처럼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박원길,

2014). 따라서 수적인 증가 추세 면에서나 선교 전략적 측면 면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

고 있는 이들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신학교육을 통해 확고한 소명의식과 서번트 리더십

을 갖춘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신학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이들의

학습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경력전환 동기나 과정, 이들의 학습적

특징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영근, 2011; 이병주, 2008).

한편 최근 들어 소명의식과 서번트 리더십 분야에서 목회소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

시켜주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명을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

으로 보는 ‘정적(static)’인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일이 자신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주고 공

익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동적(dynamic)’ 관점이다

(Dik & Duffy, 2009; Dobrow, 2013). 이는 소명의식의 변화가능성 내지 발전가능성을 시사하

며,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의 소명의식’도 기존의 ‘정적’ 관점을 넘어 ‘동적’ 관점에서도 탐구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다중적인 역할에 대해 소명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다

중적 소명인식’의 가능성인데(Oates, Hall, & Anderson, 2005), 이러한 ‘다중소명의식’ 개념은

목회자들이 동일한 목회소명을 받지만, 동시에 개별 목회자마다 농촌목회, 교육목회, 복지목

회, 청소년 목회, 선교목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각자 자신만의 목회소명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세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요소로서 소명의식의 재발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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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rbuto와 Wheeler(2006)는 서번트 리더십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타적 소명감

(alturistic calling)’을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적인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하였고, 최근 Beck(2014)

도 실증연구를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리더의 ‘타인지향성’, 타인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 등 ‘이타적 마인드’가 서번트 리더십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

(antecedents)임을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서번트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는 타인의 삶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소명감과 열망, 즉 일종의 ‘서번트 리더로서 섬기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발전시키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며(문병하, 2007), 이것은 특

히 미래 기독교 지도자가 될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에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

한편 최근 박성준(2015)이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소명의식을 주제로 근거이론방법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이면서도 극적(dramatic)인 경력전환의 과정과 내용을 모두 포

함하지 못한 점과 변화된 소명의식의 본질을 통합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최근 대안적 선교전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학습경험과 소명의식 발전과정을 탐구하되,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요소인 소명의식이 자아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바, 이러한 자아정체성 변화과정

이해에 중요한 틀을 제시하는 전환학습 관점(Kegan, 2009; Mezirow, 2000)에서, 그리고 특히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생애 전체에 걸친 시간적 흐름과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이 변화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

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경력전환 동기와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학습경험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가?

셋째,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

목회후보생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인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의 학생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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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일반 대학 졸업

후 1-2년 이내에 신학대학원에 곧바로 진학한 20대 중반 내지 30대 초반 연령대 학생 유형이

고, 두 번째는 일반대학 졸업 후 ‘세속 분야’에서 10여년 이상 사회생활 경력이 있거나, 또는

40대 이상 중년 나이에 뒤늦게 ‘신의 부르심’을 느끼고 방향을 바꿔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유

형이다. 기독교 사회인 북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 학생유형을 ‘traditional seminarian’ 즉 ‘전통

적 신학대학원생’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학생유형을 ‘second career seminarian’이라고 부른

다(McKenna, 1988). 그런데, 경력개발 분야에서는 ‘조직 내에서 업무가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

는 것’, 또는 ‘아예 직업분야를 바꾸는 것’ 등을 통틀어서 ‘경력전환’이라고 정의한다(최윤지,

길혜지, 2012). 따라서 내용적으로 북미사회에서 사용되는 ‘second career seminarian’라는 호

칭에서 ‘second career’는 경력전환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경

력전환 신학대학원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은 일반대학

졸업 후 세속 직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소명(calling)’을 받고 경력 방향을 전환하여 목

회자가 되고자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Lincoln(2009)에 따르면 북미의 경우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이

다. 실례로 미국과 캐나다 소재 개신교단, 로마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소속 270여개 신학대

학원 연합단체인 신학교육기관협회(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5학년도 북미 지역 신학대학원생 총 29,724명 중 만 35세 이상 신학

대학원생의 수가 12,23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41%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ATS Data Tables, 2014-2015).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관련 공식 통계는 없지만 경력

전환 신학대학원생의 비율이 대략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박성준, 2015).

한편, 기독교 선교학자들의 따르면 최근 전통적인 목회자 출신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선교 거부지역에 대한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세속

전문경력을 가진 평신도 자원을 ‘제2의 경력’ 또는 은퇴 후 ‘발전적인 노후’의 방향으로 ‘전문

인 선교사’와 ‘시니어 선교사’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김영동,

2013; 황병배, 2013). 또한 국내 선교전략 차원에서도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개척 모델로는

교회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창의적 목회전략으로 다양한 전문사역중심의 교회개척

모델(예: 음악목회, 그림목회, 무술목회, 운동목회, 의료목회, 영화목회, 사이버목회, 길거리 목

회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미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상태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정강

길, 2006; 허일룡, 2000). 따라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은 수적 규모 면에서나 대안적 전문인

선교전략, 그리고 창의적 교회개척 전략 측면에서 주목받는 대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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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과 개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리더(leader)’와 ‘하인/섬김(servant/serving)’이라는

상호 역설적인 두 가지 개념이 합성된 개념으로,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끌

고(lead)하고, 이끎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봉사(service)의 목적을 추구하는 리더십

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동환, 정성현, 2006). 그런데 Greenleaf(1977)에 따르면 본래 서번트 리

더십은 교회, 기업, 정부, 노동조합, 대학 등과 같은 사회 기관들이 그 영향력이나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가 대학시절부

터 평생 동안 고민하며 연구한 끝에 찾아낸 ‘사회의 모든 기관들을 서번트처럼 섬기는 기관’

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철학적 비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서번트 리더십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이타성 등 리더의 서번트적 특징과 함께 자

신이 이끄는 조직을 보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서번트적 조직으로 세우고자 리더의 목적과

통합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Greenleaf(2006)는 서번트 리더십의 모델을 헤르만 헷세의 작품인 ‘동방순례’에 등장

하는 맨 처음에는 순례단을 섬기는 하인이었다가 나중에 순례단 최고 리더로 밝혀지는 ‘레오’

라는 인물을 통해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

델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리더십이다.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서번

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서로 상반된 상호 역설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크고자(great)하는 자는 섬기는 자(servant)’가 되어야 하고, ‘으뜸

(first)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servant)’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에는 교회

의 본질적 사명 회복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론’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박원

길, 2014). 즉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 안 울타리를 벗어나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영향

력을 미치고 섬기는 선교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나 교회만의 이

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전한봉,

2010). 따라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선교적 영향력 확장을 위한 목회리더십의 실천적 모

델로써 ‘서번트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Beck(2014)은 양적, 질적 혼합연구를 통해 서번트 리더십의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높

은 수준의 서번트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탐색하였다. 그에 따르면

먼저 높은 수준의 서번트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은 롤모델이 되는 멘토가 있고, 성찰

의 시간을 자주 가지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번트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목적의식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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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원을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종교적 영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

준의 서번트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리더로서의 목적의식, 타인지향성, 타인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타인을 돕는 수단

으로써의 리더십 이해 등 이타적 마인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높은 수

준의 서번트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의 특징들은 결국 Greenleaf가 서번트 리더십의 핵

심 요소로 강조한 ‘본성적인 섬기고자 하는 소명감(natural calling to serve)’과 관련된 특징

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Barbuto & Wheeler, 2002). 그러므로 서번트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

는 결국 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정과 소명감, 즉 일종의 ‘서번트 리

더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3. 소명의식의 다중성 및 발전

본래 ‘소명(calling)’은 전통적으로 ‘신의 부르심(God’s calling)’이라는 기독교적 의미로 사

용되어져 왔고, 특히 기독교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

다(Dik & Duffy, 2009).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저술한 Max Weber에 의해 직업소명의식(vocational calling) 개념이 발전하였는데, 그는 종교

개혁자 Luther와 Calvin의 소명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의 도덕적 의무로써 현세적 일에서 자

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직업윤리로서의 소명’ 사상을 발전시켰다(이은선, 1992). 한

편,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이 부각되면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자신의 일을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경력추구수단이 아닌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몰입도와 성과가 높

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진로상담과 조직행동 분야에서 소명의식이 새로운 관

심을 받고 있다(하유진 외, 2014; Wrzesniewski, 2003).

한편 최근의 소명의식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소명의식의 ‘다중성’과 ‘발전가능성’이

다. 먼저 소명의식의 다중성과 관련하여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타인 지향적인 가치나

목표를 주요 동기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어떤 목적의식이나 의미감에서 발현되는 방식으로 특

정한 삶의 역할(life role)을 추구하도록 하는 초월적 부르심”(p. 427)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러한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역할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활동과 노력들이 소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명 이해는 소명의 적용범위를 직업이나 고용관계를 넘어 모든 사

회적 관계망으로 확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한 개인이 ‘다중적 소명(multiple callings)’을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이러한 다중적 소명 개념은 Oates, Hall과

Anderson(2005)이 제시한 것처럼 한 여성이 교수, 부모, 배우자, 상담가, 멘토 역할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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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적 역할소명을 인식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나아가 특정 전문 직업

안에서도 서로 상이한 역할이나 구체화된 영역을 자신의 소명으로 인식하는 소명의식의 분화

내지 구체화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적 소명 개념을 목회소명에

적용한다면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중에도 개인에 따라 목회 사역의 방향과 초점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화된 소명의식(예: 음악목회, 운동목회, 의료목회, 영화목회, 사이버목

회, 길거리 목회 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Dik과 Duffy(2009)은 소명의식을 ‘한 순간에 발견하면 그만인 어떤 것’이라는 정적

(static) 관점에서 벗어나 ‘일이 자신에게 주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를 지속적으로서 평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의식의 ‘발전가

능성’ 내지 ‘변화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Dobrow(2013)는 고등학생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실제로 소명의식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일부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목회자로의 소명의식이 점진적

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Linclon, 2009; 노옥경, 2009).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소명의식은 한번 발견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

경험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성숙하고 구체적으로 발전 내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목회소명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적, 불변적인 것으로만 보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목회소명의 발전 가능성과 발

전 양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

학한 목회 후보생들이 처음 소명을 인식한 후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그들의 소명의 내용

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 과정과 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전환학습경험과 소명의식의 발전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은 Mezirow에 의해 발전된 성인학습이론으로 지식 습

득 위주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달리,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실천까지 이

끌어 내는 것을 지향하는 학습이론이다(최은수 외, 2010). 한편 Mezirow(2009)는 전환학습이

일어나는 단계를 10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인식전환

과정은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대체로 10단계 전체 보다는 일부 단계가 통합되어 3-6단계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김연정, 나승일, 2013), Mezirow(2005)도 모든 학습상

황에서 자신이 제시한 10단계의 전환학습과정이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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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환학습의 단계는 학습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환학습

에서 전환의 대상은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s) 또는 사고습관(habits of mind)이다. 그

런데, Mezirow(1991, 2000, 2009)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환되는 되는 의미관점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언어적영역, 심리적영역, 인식론적영역, 도덕․윤리적영역, 영

적․철학적영적, 미적영역, 건강영역 등 일곱 가지로 전환학습의 대상 영역을 확대했다.

한편, Mezirow(2000)가 주장하는 전환학습은 학습자가 갈등상황이나 딜레마에 직면하여

비판적 자기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미관점을 변화시키는 과

정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전환학습의 핵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Kegan(2000)은 전환학습을 단편적인 경험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또는 ‘마음의 질적 변화’로 제시했다. 특

히 Kegan(2009)는 진정한 ‘전환(trans-form)’은 주변의 가치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

고 동일시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기권위적 신념체계에 따라 이런 외부적 가치와 기대

들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내적 권위를 발달시키는 것, 즉 ‘사회화된 마음(the socialized

mind)’에서 ‘자기권위적 마음(the self-authorizing mind)’으로, 그리고 나아가 ‘자기전환적 마

음(the self-transforming mind)’으로의 ‘인식론적 변화’라고 주장한다. 즉 그가 주장하는 전환

학습은 주체라고 여겼던 ‘나’가 ‘대상’이 되어가고, 결국 자아가 ‘더 큰 되어져 감(the bigger

becoming)’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Kegan(2009)의 전환학습 개념에서도 전환이 일어나

는 핵심영역은 결국 ‘내적 자아’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Illeris(2014)는 전환학습을 보다

현대적, 포괄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정체성’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Illeris

역시 개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전환학습과정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결국 전환학습을 통해 전환이 일어나는 핵심 영역은 자

아, 자아인식, 또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에 대한 개인의 자기 인식

과 태도’로 정의되는 ‘소명의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학습경험이 개인의 소

명의식을 전환(transform) 내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다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금까지 살펴본 전환학습의 특징, 전환학습의 단계, 그리고 전환학습의 의미관점 영역과

대상 등에 대한 이해는 인생 전반부를 ‘세속적 관점’에서 살아오다가 ‘목회자’로 방향을 전환

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의미관점에서의 전환을 경험하여 결국 진정한

서번트 리더로 변화되어 가는지 그 역동과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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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익숙했던 세속 경력을 떠나 신학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목회라는 새로운 분야

로 경력을 전환한 신학대학원생들이 그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목회

자의 길로 경력을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학대학원 입학 후 3년 동안의 학습 기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학습경험과 계기를 통해 그들의 자아상과 목회에 대한 관점 등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그들의 내부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경험, 현상, 문제 등의 탐구대상을 그 현상이 발

생하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가공이나 통제 없이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총체적으

로 접근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고, 여러 가지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유기웅 외, 2012).

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현상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자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으로 첫째,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

사회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입학 당시 연령이 40대 이상이었던 자, 둘째,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합적으로 인식, 평가, 반추할 수 있는 졸업예정자, 셋째, 신학대학원 학습경험

중 중요한 경험에 해당하는 현장목회사역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한편,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인생 이야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참여자가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박성준(2015)의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했던 H신학대학원생 연구 참여자 중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재선정

하여 각각 2회의 추가 인터뷰를 실시했고, 연구 참여자 1인으로부터 추가로 1명을 추천 받아

최종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현황은 <표 1>과

같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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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현황과 특성

가. 김성광의 이야기

1959년생인 김성광은 유명한 천주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위치한 충청북도 음성에

서 태어나 천주교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좋아했던 김성광은 대학도 사회복지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조직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

지 않았던 김성광은 1년 남짓 다닌 첫 직장을 퇴사한 후부터는 일찌감치 사업의 길로 들어섰

고, 맨 처음 주방기기 제조업을 시작으로 건축자재 판매업 및 건축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

린이집까지 25년간 줄곧 사업체를 운영했다.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개신교로 개종한 김성광은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던 중 1996년

초 당시 운영하던 주방기기 사업이 부도를 맞아 약 10개월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신앙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출소하면 ‘신

학교’에 가겠다는 서원을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막상 출소한 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에 대한 미련이 남아 계속 사업에 몰두하면서 과거 했던 서원을 잊고 살아갔다.

그러던 중 김성광은 2008년 인수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 문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때 시공업체 직원으로부터 ‘당

신 양아치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는 과정에

서 20여 년 전 수감시절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목회의 길’로 방향을 전환한다.

대학시절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김성광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선교학 관련 수업들을

수강하면서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또 해외선교지 탐방을

통해 동남아지역 어린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자

신의 나머지 인생 방향을 해외 선교지 어린이 교육선교 쪽으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성광은 교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자격심사를 통

과하여 수련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3년간 사역했던 의정부 A 교회에서 1년간

더 사역하면서 수련선교사 훈련 중이다. 김성광은 훈련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필리핀에서 가

장 낙후된 지역인 노르떼 지역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이 거쳐 왔던 건축업, 어

린이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육선교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참여자 성별 연령 주요사회경력 경력연수 비고
김규만 남 54 스포츠센터사업, 다양한 자영업 20년(+) 2016년 2월 졸
박수길 남 44 음악기획사업, 군수제조업체 근무 15년(+) 2016년 2월 졸
김성광 남 58 건축업, 건축자재업, 어린이집 운영 25년(+) 2016년 2월 졸



경력전환신학대학원생의전환학습경험을통한서번트리더로서의소명의식발전과정에대한내러티브연구

- 73 -

나. 박수길의 이야기

1973년생으로 서울에서 자란 박수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될 정

도로 유능한 축구 재목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1 때 큰 부상을 당해 운동을 포기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 후 음악에 호감을 가지게 된 박수길은 성악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으로 곧장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결국 성악가의 꿈도 접게 되었다.

제대 후 우연히 음악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박수길은 기획 업무에 재능을

보여 곧장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예 독립하여 음악기획사 사업으로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2001년 초 ‘가수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 얽혀 큰 사기를 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무렵 결혼을 하게 된 박수길은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이었기에 그때

부터 택배회사, 전기업체, 엘리베이터 광고회사 등을 거치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고, 중간에

잠깐 LED광고회사를 공동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군수제조업체에 입사했다. 하지만 2007

년 말경 상사와의 갈등으로 다시 퇴직하게 된 박수길은 그 후 난생 처음으로 8개월간이나 실

직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잠깐 재취업 했다가 또 다시 실직 상태에 빠지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기도 중에 소명을 발견하고 경력을

전환하여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음악적 재능이 많았던 박수길은 처음에 찬양사역자의 꿈을

품고 음악 학교에 입학했지만 결정적으로 작곡 재능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일반대 신학과에 편입하여 학부를 마치고 목회자 안수과정을 위해 H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어릴 적부터 도시생활만 해왔던 박수길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난생 처음으로 시골 교

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사역하면서 도시 교회와는 환경이나 성도들의 신앙태도 면에서 확

연히 다른 모습을 겪으면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리더십스타일에 대해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의 미래 목회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

한 고민 끝에 ‘태양광 에너지발전’이라는 교회개척 도구와 변화된 리더십 철학을 갖추게 된

박수길은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수련목회자에 합격하였고, 지금은 경

기도 이천에 있는 한 중형교회로 사역지를 옮겨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다. 김규만의 이야기

1963년생인 김규만은 고교 테니스선수 출신이다. 고 2때 자격문제로 테니스 선수 꿈을 포

기한 김규만은 이후 일반 체육학과 졸업후 90년대 초 테니스, 헬스, 스쿼시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스포츠사업으로 승승장구 했다. 그러다가 1997

년 IMF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강원도 태백으로 도망가듯 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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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그때부터 갖은 어려움 끝에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한다. 또 그 즈음 아내를 따라 다시

나가게 된 교회 생활도 나름 성실하게 하여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평신도 직분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규만은 갑작스럽게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악의적으로 성추행범 누명을

받아 고소를 당하고, 동시에 부모처럼 의지했던 멘토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당하

면서 극심한 법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변호사 없이 홀로 긴 법적 싸움을 벌이

던 김규만은 드디어 7개월 여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통보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 통보서를

받던 날 그간 중간 중간 도전은 받았지만 계속 거부했던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50

대 초반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맨 처음 독립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김규만은 장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시 교단신학교인 H신학대학원에 편입하였고 이곳에서 신학적, 목회적으로 많은 도전

과 훈련을 받았다. 특히 신학대학원 재학 중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서 아동부 교육전도

사로 1년 6개월간 열심히 아이들과 호흡하며 사역하는 경험을 쌓은 김규만은 졸업을 얼마 앞

둔 지난 해 말에 대전에 한 중형교회로부터 전임전도사로 청빙을 받아 이제는 아내와 함께

지내며 교회 교육부 전반과 어른들 소그룹을 인도하며 본격적인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

맨 처음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 전국적인 치유부흥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김규만은

지금은 자신의 포부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아울러 김규만은 평신도 시절 많은 아픔과 어려

움을 겪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성도들과 잘 소통됨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디를 가든 평

신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면담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단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인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자와 참여자가 협력하

는 관계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자료수집 기간을 2015년 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11일까지

약 1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시간에 흐름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면담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 1명당 3회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당 면담시간은 12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고, 녹음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주된 현장텍스트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현장노트와 연구 참여자들이 신학대학원 학습과정 중 생산한 레포

트 문서와 소논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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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현장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총 3회의 면담 중 2회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나머지 1회는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내에

서 실시했고, 연구 참여자 1인의 수업현장에 연구자가 직접 청강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3. 자료분석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총체적, 심층적으로 이해

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의 자료분석의 기본 방향은 근거이론방법과 같은

‘줄단위 분석’등의 세분화 방식이 아니라 자료를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시한 내러티

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사회적인 상호작용, 시간의 연속성, 장소와 상황)이라는 전체 이야

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Bedford와 Landry(2010)는 이와 같은 내러

티브 연구의 특징에 기초하여 내러티브 분석과정을 다시 이야기하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줄

거리 찾기, 경험 기술하기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dford와 Landry가

제시한 분석과정을 참고하여 첫 번째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공

통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경력전환 과정과 학습경험 이야기를 도출하였

고,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전체 내러티브 중 학습경험 영역에서 나타난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의 발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경력전환 동기와 과정

일반적으로 경력전환 동기요인는 크게 구조조정, 경력정체 등 외적 요인과 개인적 가치관

추구나 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내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김영화, 전희원, 2009).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오랜 세속 경력을 떠나 목회의 길로 경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목회자로 경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업 실패로 인한 모멸감과 자괴감(김성광)와 법적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위기(김규만), 장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고통(박수길) 등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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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며칠 전

같은 교회 교인으로부터 들었던 “당신 양아치냐?”는 말이 또 떠오르더라구요. 그런데
그 말이 떠오름과 동시에 갑자기그 동안의 제 삶이 쫙～ 펼쳐져 보이는데, 돌아보니

그동안 정말 제가 ‘양아치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마음 깊히 밀려오면서 마치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구요.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냐? 다 너 좋아서 한 것 아니냐?“는 음성이 들면서 너무 창피하고 깊은 죄책감에 사

로잡혔고, 도무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냥 대로변

에 그대로 주저앉아 길 바닥에서 한참 동안 대성통곡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김성광 2015. 2. 17)

정말 이상하더라구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정상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긴 했지만

항상 곧바로 여러 곳에서 면접보자고 하는 연락이 많이 왔었고 또 쉽게 쉽게 취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상하리라 생각이 들만큼 이번에는 면접 보
러 오라는 연락조차도 전혀 없더라구요. 그렇게 8개월을 보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

다.(박수길 2015. 7. 23)

검찰조사를 받는데 담당검사는 이미 저를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몰아 부치듯이

조사를 하더라구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추행범 취
급당하며 조사받으러 다니는 동안 저나 제 아내 모두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

을 자지 못할 정도였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가

게 매출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

울한 일을 당하다보니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살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

라구요.(김규만 2015. 3. 24)

둘째 외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을 겪던 연구 참여자들은 그 경험을 계기로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되돌아보는 진지한 자기성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 과거 젊은 시절에 했

었던 자신들의 목회서원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겪은 일련의 사건의 의미를 신의 부르

심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다시 인식한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들의 과거

서원을 실현코자 하는 내적 신앙적 동기로 목회라는 새로운 길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했다.

사실 그 사건 얼마 전에도 아내가 신학대학원 원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물론

그냥 즉시로 찢어버렸죠. 그런데, 그날 길바닥에서 그렇게 막 통곡하다가 문득 ‘아 내

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더라구요. (김성광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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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우연히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옷 선교사님과

앞길 창창한 4명의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

해서 선교지로 갔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 아무 것도 시도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

고 그냥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그야말로 철저한 실패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성공의 길’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길입니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정말 많이 울었습
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목회자의 길로 인도 하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박수길 2015. 7. 23)

그렇게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무혐의’처분 통보서를 받았을 때, 기쁜 것도 기뻤지만 마음 한편에서 ‘아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정말 순종 해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무 갈등 없이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는 결심이 서더라

구요. (김규만 2015. 3. 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목회자의 길로

경력을 전환한 동기는 사업 실패, 법적 소송, 장기 실직 등의 고통스러운 외부적 충격적 사건

과 고통이라는 외적 요인과 더불어 젊은 시절 실현하지 못했던 목회 서원과 꿈을 이루기 위

한 내적 동기와 신앙적 동기 혼합되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사

건들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학습경험의 내용과 의미

가.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 전환과정

첫째,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이 경험한 학습경험은 자아정체성과 목회자상의 전환과정으

로 나타났다. 먼저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은 목회자로 경력을 전환하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소명은 결코 목회자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외부 사건과 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이 자신을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목회 소명으로 인식하여 그 시점에서 경력방향을 전환하여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신도라는 자기정체성에서 전임 목

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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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가족들이 저만 빼고 아내, 아들, 딸 모두 다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하

지만 저는 그냥 사회에서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꼭 목사

가 되는 것만 하나님 일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저만 그렇게 여전히 세상적이고 가족

들은 모두 신앙적이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양아치

냐?” 그 사건이 터진 것이죠... 이제 저까지 포함해 온 식구가 한 방향을 바라보니까

아내와 대화도 잘 되고, 가정이 굉장히 화목합니다. 저만 변화되면 될 걸 괜히 오래
버틴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좀 더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김성광 2015. 2. 17)

얼마 전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이제야 나한테 꼭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다”고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도 아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전에
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 길에

저한테 꼭 맞는 옷인 거 같습니다. (김규만 2016. 2.11)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들은 3년간의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회자상’에도 변화를 경험했다. 예를 들어, 김성광이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 추구했던 목회자상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부흥강사’였고, 김규만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평신도 치유사역자’, 그리고 박수길은 전문적인 ‘찬양사역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목회자상은 각각

김성광은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으로 섬기고 리더를 세우는 선교사, 김

규만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다해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박수

길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궁금증을 채워주는 일반 목회자로 목회자상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들이 신학대학원 재학 중 참여하고

경험했던 사역현장에서 맞닥뜨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였다. 즉 실제 사역현장에서 발견한

사람들의 필요와 자신들이 추구했던 목회자상과의 차이점 인식이 이런 변화를 촉진한 것이다.

필리핀 시골 지역은 학교 갈 여건이 안 돼서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더라구

요.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서 작은 교육센터를 세우고 현지인 교사를 잘 세워서 뒷받
침해주면 충분히 아이들을 미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쪽은

국립보다는 사립학교들이 더 인정받고 취직도 잘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그런 사

립학교를 세워 자급자족 되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청년들 직업훈련도 하고... 예를 들

어 베이커리도 만들어 지역에 돌리고 해서 수익금이 나면 그것을 계속 학교를 운영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성광 2015. 7. 15.)

사실 맨 처음 신학대학원 들어올 때는 솔직히 제 야망도 일부 섞여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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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늦게 신학공부를 시작한 만큼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획을 긋는 치

유사역자’ 이런 거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수업, 선교훈련, 또 교회사역을 맡

아 해보면서 제가 거듭 깨달은 것은 정말로 제가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이라

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절로 제 야망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에게 한 영혼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규만 2015. 3. 24.)

이상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된 목회자상을 내용적인 면에서 정리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

어린이들을 교육으로 섬기는 선교사(김성광)’, ‘한 영혼이라도 생명 다해 섬기는 목회자(김규

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목회자(박수길)’ 등으로 요약된다. 즉 3명의 연구참여

자 모두 기본적으로 ‘섬기는 목회자(선교사)’라는 목회자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목회자상은 Greenleaf(1977)가 제시했던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우선순위’을 두는 ‘서번트 리더로서의 지향(orientation)’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학습경험을 통한 자아정체

성과 목회자상의 전환과정은 일종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변화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교회관의 전환과정

둘째,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이 경험한 학습경험은 교회관의 전환과정으로 나타났다. 교

회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의 다양한 신학수업경험, 목회사역

실습경험 등을 통해 과거 평신도 시절 외부 권위자들로부터 주입식으로 형성된 ‘목회자 중심

교회관’과 교회의 내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교회관’에서 벗어나 ‘평신도 중심의 교

회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관’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제 생각에는 세상을 섬기는 ‘사회적 성화’도 ‘개인적 성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 그걸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 어디에도

이웃에 대한 선행과 구제의 책임을 교회에다만 맡겼다는 증거는 없더라구요.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생활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길 2016.
2. 9.)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신도 시절부터 지역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평신도 시절 다녔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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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애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수 받아서 운영

했던 어린이집과 지역 노인분들을 돌보는 ‘천사의 집’도 그 당시 세워졌던 것이죠. 그

런데 그때는 교회가 늘 생동감 있고 활기찼었습니다. 저도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구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신 후에는 그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보다는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시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엔 이상하게 그때부터

교회가 마치 절간 같이 되고 조용해지더라구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요. 제 생각에는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지역과 함께 할 때 교인들도 활력을 얻고 제

대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김성광 2016. 2. 2)

한편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교회관의 변화과정은 Mezirow(2009)가 제시한 일곱 가지 전

환학습 영역 중에서 ‘사회언어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성인들의 삶을 제한하

는 여러 가지 의미관점과 사고습관 중에서 문화적 규범, 사회적 규준, 관습, 이데올로기, 패러

다임, 언어적 프레임, 언어 게임, 정치적 성향, 직업 혹은 조직문화 등을 ‘사회언어적’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선교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점은 일종의 사

회적 규준,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언어적 프레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학대학원 입

학 전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다양한 전환적 학습경

험을 통해 평신도 중심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관으로 관점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

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이러한 교회관의 변화는 Kegan(2009)이 말

한 ‘사회화된 마음’에서 ‘자기권위적 마음’으로의 전환과정과도 연결된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신학대학원 입학 전인 평신도 시절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치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교회관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내면화 하면서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교회관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기 만의 신념체계를 형

성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교회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교회관을 요약하면 ‘목회자 중심으로 주로 교회

의 내적활동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되어 활발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하는 교회’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평신도 중심’, ‘지역사회 섬김 지향’ 교회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참

여자들의 변화된 교회관은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된 목회자상과 같은 맥락에서

Greenleaf(1977)가 주창한 ‘서번트 리더십 지향’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의 전환과정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이 경험한 세 번째 학습경험은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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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에 발휘했던 리더십 스타일은 주로 권위적, 일방적,

업무지향적,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신학대학원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리더

로서의 자격에 대해 신학적, 철학적으로 재검토하는 경험을 하고, 동시에 이제 평신도가 아닌

‘기독교 사역자’의 직함을 가지고 목회사역을 수행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까지 자신들이 갖

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기존 가정과 신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

고, 그 결과 리더십에 대한 많은 인식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김성광은

‘소통과 공감’하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구성원 존중’리더십으로, 박수길은 ‘사람 중

심’ 리더십, 먼저 ‘솔선수범’ 리더십, ‘마음을 치유’하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김규만은 가정에서

실천적인 ‘섬김’ 리더십, 교회에서는 ‘겸손’의 리더십 등으로 나타났다.

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는 회의를 해도 직원들 의견 다 듣고 참고 할 뿐이지 항상

결정은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면 뭐해. 어차피 사장님 마

음대로 할 건데”라는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참 많이 독선적이었죠.....또 그전에는 주

로 말만 하고 시키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내 소유’라는 생각이 강했
던 것 같아요. 직원들은 당연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지금은 옛날 모습과는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왜냐하

면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동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모

두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때로는 그분들이 유급

사역자인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 의견을 적극

적으로 듣고,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요...또 이제는 제가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
고 신앙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와 다르게 생각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어

떻게든 같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2015. 7. 15.)

사실 전에는 잘 안 따라오면 교회에서도 발로 차고 거의 뒤짚어 놓는 스타일이었

거든요. 일에 꽂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그런데 사실 지금 사역
하는 교회의 상황은 제가 소리 질러서 해결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교인들

연령층이 대부분 다 저보다 높거든요. 결국 제가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죠. 예를 들어 예배시간에 PPT파일 띄우는 시스템도 없었죠. 결국 제가 직접 교회

천장 다 뜯고, CCTV 달고, 케이블 다 깔고, 제 장비로 음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

게 하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지고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아마도 그때부터 저에 대한 불신했던
마음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길 2015. 8. 24.)



平生敎育學硏究 제 23권 제 3호

- 82 -

사실 제가 과거엔 의외로 집에서 좀 가부장적이었죠. 예를 들면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만 앉아서 차려다 주는 밥 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죠.....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빨래하고, 밥 해놓고, 이런 집안 일 다 하고 있고요. 또

가족끼리 어디를 갔을 때 아버지처럼 하기 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친구처럼, 아내에게

는 오래 사귀었던 친구의 모습처럼 푸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족들

을 위해 약간의 이벤트도 하는 아빠와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만일 우리 가족이 항해하고 있다면 항해하는 배에 제일 밑바닥에서 충

실히 엔진 역할을 잘 하고, 그 엔진이 서지 않도록 기름 칠 하면서 그런 섬김의 역할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또 신학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신앙 생활의 모든 마침표

를 찍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저의 실체는 쓰레기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 전혀 내세울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히 내

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자신이 없더라구요. 항상 저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배우
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만 2015. 7. 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경력전환 과정

및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의 주요 내용은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의 전환, 교회관의 전

환, 그리고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의 전환 과정으로 요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

과정은 내용적으로 리더 개인의 이타성과 서번트적 특성에 초점을 둔 기존 서번트 리더십 정

의에 더하여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지향했던 Greenleaf의 본래 의도를 통합적으로 포

괄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의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은 ① 개인적 차원에서 섬기는 리더로서의 자기

정체성, ② 조직적 차원에서 섬기는 조직으로 조직사명 이해, ③ 행동적 차원에서 서번트 리

더십 철학에 근거한 서번트적 리더십 행동 등 세 가지 요소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통

합적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의 전환, 교

회관의 전환, 그리고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 전환 과정 등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

의 통합적 의미를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으로 해석하였다.

3.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경력전환 과정과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

험을 통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경험한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의 각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가운데 삼각형 구조로 연결된 부분은 앞서 설명한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 교회관, 리더십 철학과 스타일 등 세 가지 요소가 상호 통합적으로 연결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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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을 상징한다. 즉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

의식 발전과정의 전체 단계에 걸쳐 각 단계별로 실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영역)이며, 연

구 참여자들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의 구성

요소인 목회자상(자아정체성), 교회관, 리더십 철학/스타일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림 1]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

첫째 예비적 준비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기 이전인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들도 미처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신의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의 섭리

하에 이미 미래 서번트 리더로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사건과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과거

시절을 재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김성광의 경우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천주교 성당에 출석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사회

복지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김성광은 이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는데, 이는 59년생인 김성광의 세대에서는 흔하지 않는 진학 선택이었다. 또한 김성

광은 경력전환 이전인 평신도 시절에도 당시 지역사회봉사에 관심이 높았던 담임목사님을 도

와서 노인복지시설 봉사, 새터민 돕기, 어린이집 운영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관’ 형성을 위한 기초를 이미 닦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각성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업 실패와 실직, 지인의 죽음, 법적 소송, 대인 관계

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충격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회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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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외적 충격적인 사건들은 Mezirow(2009)가 말한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촉진하는 ‘촉발사

건(trigger event)’의 역할을 하여 자신들의 기존 신념과 가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박수길의 경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는 등의 교회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정작 자신은 절대로 목회자라고 부름 받지는 않았다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계속

해서 시도하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8개월여 동안의 미취업

상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두 번에

걸쳐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드디어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음을 느끼게 된다.

셋째 전환단계는 앞의 각성단계에서 갑작스런 충격적 사건을 통해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더욱 깊이 있는 비판적 자기성찰의 과정

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자기정체성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는 단계이다.

더불어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목회자로 전환된 자기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15-25년 이상 몸 담았던 세속 경력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분야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

는 결단을 실행에 옮긴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목회자라는 새로운 자기정체성에 근

거하여 새로운 목표와 포부도 세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김규만의 경우 약 7개월간 신경쇠

약을 일으킬 정도의 고통스러웠던 ‘성추행 누명건’에 대한 검찰조사와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무혐의 처분 통보서를 받는 순간 이전과 달리 ‘이제는 정말 가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편안

함과 확신을 가지고 목회로의 방향전환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왕 늦게는 시작했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에 획을 긋는 부흥강사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다.

넷째 심화단계는 경력을 전환하여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들이 신학대학원에서

의 신학수업과 재학 중 참여했던 현장목회사역 경험 등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목회자

상과 교회관,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에 강한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신학공부를 통해 평신도 시절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편협한 사고

방식과 자만했던 신앙태도,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해 깊이 있게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또한 연

구 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부분적이지만 사역현장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도전과 함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 필요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면서 향

후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목회자상, 교회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한다. 예

를 들어 김성광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선교학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고, 특히 해외선교지탐방을 통해서 만난 동남아 선교지역 어린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목회방향을 ‘어린이 교육선교사’로 정립해 나가게 된다.

또한 김규만은 특히 여러 신학 수업을 통해 자만했던 자신의 신앙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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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아가 여러 개의 성인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역 경험을 통해 평신

도들의 삶을 더욱 깊이 공감하고, 동시에 평신도 중심의 교회관의 필요성을 발견해 간다.

다섯째 통합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신학대학원 3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입학 초기와

는 사뭇 달라진 목회자상, 교회관,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하여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 이르러 연구 참여자들은 서번트 리더로서의 목회자상,

서번트 조직으로서의 교회관, 그리고 서번트형 리더십 스타일 등을 갖추면서 보다 성숙하고

구체화된 수준의 통합된 서번트 리더로서 소명의식을 발전시킨다. 다만 이 단계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된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은 절대적 수준의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는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오랜 세속 경력을 떠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

학원에 진학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이 어떤 동기와 과정을 통해 소명을 인식하고 신학대

학원에 입학했는지, 또한 이들이 신학대학원 입학 후 3년간의 학습기간을 통해 경험한 학습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이 어떤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이 오랜 세속 경력

을 떠나 목회의 길로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는 외적인 충격적 사건들로

인한 고통과 이로 인해 촉발된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맞닥뜨리게 된 자

신들의 과거 ‘목회서원’을 실현하기 위한 내적동기가 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의 내용과 의미는 자아정체성 및 목회자상

전환, 교회관의 전환, 그리고 리더십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의 전환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전환학습경험의 통합적 의미는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발전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의 발전과정은 예비적

준비단계, 각성단계, 전환단계, 심화단계, 그리고 통합단계 등 5단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리더 개인의 서번트적 특성과 더불어 조직

의 사회적 책임성 내지 사회적 영향력 차원을 함께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 정의가 필요

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서번트 리더십 연구자들이 주로 리더 개인의 서번트적 특성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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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춰온 결과 ‘사회의 모든 기관(조직)을 서번트처럼 섬기는 기관(조직)’으로 세우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주창했던 Greenleaf의 본래 취지와 영향력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요소인 소명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리더 개인의 서번트적 자아정체성, 리더의 궁극적인 역할과 사명으로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실현 지향, 리더의 기본적인 태도로써 서번트 리더십 철학과 스타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할 때 진정한 서번트 리

더십의 개념은 ‘리더가 이타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세밀하게 섬기고 동시

에 조직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번트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십'

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학교육에 있어 소명의식의 발달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

적 요소와 사역경험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목회자양성을 위한 신

학교육은 주로 신학적, 학문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상, 교회관, 리더십 철학과 스타일 등 서번트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습한 다양한 신학수업을 통해 도전을 받기

도 했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목회자상, 교회관, 리더십 스타일에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

음을 깨닫고 해당 영역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처음으로 맡아 수행하게 된 현장 목회 사역 경험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현장 목회사역 경험을 통해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신학수업 내용이 살아있는 도전

이 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목회후보생들이 보다 확고하고 구체화된 자신만의 소명의식을 갖

추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는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에 ‘신학교육’

이라는 학습적 요소와 함께 ‘현장사역경험’이라는 경험적 요소가 반드시 통합적으로 균형 있

게 포함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학대학원생들의 지속적인 자기정체성 변화와 소명의식의 발전 등 전환학습 과정

을 촉진하기 위해 비판적 자기성찰과 이성적 담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와

구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런 일련의 충격적 사건과 고통을 겪

은 후 목회소명을 발견하고 결국 오랜 세속 경력을 버리고 목회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평

신도에서 목회자로 자아정체성이 변화되는 1차 자기정체성 전환 경험과 신학대학원에서의 학

습경험을 통해 입학 전 가지고 있던 전통적 목회자상, 교회중심적 교회관, 세속적 리더십 스

타일 등이 섬기는 목회자상, 지역사회중심 교회관,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 스타일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2차 소명의식 전환과정을 경험했다. 그런데 2차 소명의식 전환과정에 포

함되는 목회자상, 교회관, 리더십 철학과 스타일의 변화는 모두 개별적인 전환 경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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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국 연구 참여자별로 최소 4회 이상의 전환학습경험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신학대학원생들의 자기정체성과 소명의식의 전환경험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전환학습 경험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난 현상은 전환을 경험한 각 영역별로 기존 의미관점의 한계와 혼란에 맞닥뜨림과 이러한 혼

란스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거쳐 결국 새로운 의미 관점과

자아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즉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이성적 담론이 전환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목회소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신학대학원생들이 지속적인

전환학습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소명의식이 변화 발전하고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자기성찰과 소그룹 토론 등이 촉진되는 학습 환경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경력전환 신학대학원생들의 소명의식 발전과정은 전기적 주체

(biographical subjects)로서의 한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 경험들을

자기 참조적(self-referential) 체계 안으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학습과정으로 이

해하는 전기학습(biographical learning)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전기학습에서는 생

애 전반(life span), 삶의 전 영역(lifewide)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확장된 학습

과정으로 포함하며 특히 생애사적 경험(life-historical experience)과 과도기(transitions), 위기

(crises) 등을 중요한 학습경험으로 평가한다(Alheit & Dausien, 2007). 따라서 본 연구 참여

자들의 경력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업실패, 법적소송, 장기실직 등 외적인 충격

적 사건의 직면과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되돌아보는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결국

그때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미완성 과제로 남아있던 과거 젊은 시절 목회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목회라는 새로운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기학습적 관점에서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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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Second-Career Seminarians’ Sense of Calling as

Servant-Leader through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s

Park, Sung Joon(Soongsil University)

Choi, Eun Soo(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econd-career

seminarians’ sense of calling as servant-leader through a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 at theological seminar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hose three

seminary students with at least ten years secular job experience before entering into a

theological seminary.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by

Narrative Inquiry metho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career change is the results of integration of external factor

such as encountering painful trigger events and internal motivation of fulfilling past

pledges to God. Second, the meaning of participants’ learning experiences was the

transformation of self-identity and pastoral image, theology of church, and leadership

philosophy and leadership style. Finally, five stages were emerged a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sense of calling as a servant leader.

The conclus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entic concept of

servant-leadership should include both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 servant-leader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Second,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eminarians’ sense of calling, both theological study and ministry

experience should be integrated in the theological education. Third, in order to constantly

foster the development of seminarians' self-identity and sense of calling, proper learning

opportunities for self-reflection and rational discourse should be provided.

* Key words: second-career seminarians, sense of calling, servant leadership, transformative

learning, narrative inquiry


